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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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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이었던 지난 5월 5일 새벽,

개기월식이있었다. 지난2001년1

월 10일 이후 3년 만에 나타나는 개기월

식은 다시 3년 뒤인 2007년 8월 18일에

나타난다. 개기월식이란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후10~15일사이에는혜성이나

타나는 우주 쇼가 펼쳐졌다. 개기월식과

같은 신비한 우주와 천문 현상을 재미있

게 알 수 있는 사이트가있다. 천문학자가

꿈이라는‘별은 니가슴에’라는 ID의 소유

자가 운 하는‘별 볼일 있는 사람

(http://myhome.naver. com/m31love)’

이 바로 그 곳이다. 이 사이트에서는갖가

지 하늘에서 벌어지는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천문 소식, 각계절별별자리의변화 등

에 한자세한정보를수록해두었다.

천문 소식란에서는 우주의 불가사의로

여겨지는‘블랙홀’현상에 한자세한설

명은 물론 천체의 신비로운 이동 현황이

담겨있다. 또 지구를떠나 새로운행성 정

복을 꿈꾸는 인류의 목표‘화성 탐사기’

등이소개됐다.

또,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별자

리 신화에서부터 각계절별 별의 움직임을

모두 기록해 두는 꼼꼼함을 보여주고 있

다. 이 코너에 의하면 봄철작은 사자자리

와 살쾡이 자리는 1690년 폴란드인인 헤

벨리우스(J.Hevelius, 1611~87)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자리는 살쾡이처

럼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헤벨리우

스가‘살쾡이같은눈을갖지않으면찾을

수 없는 별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만든별자리라고전해진다. 

이 사이트에서는 까맣기만 한 밤하늘에

서 어떻게 별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지 방

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봄, 여름, 가을, 겨

울 4계절 동안 바뀌는 별자리의 밤하늘

배치도를그림으로볼수있다.

‘블랙홀’과 반 되는‘화이트홀’을 들

어본 적 있는가? 여기에 한 답 역시

이 사이트의 천문 상식 코너에서 얻을 수

있다.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 로 모든 것을 내뿜는 하얀

구멍이라고 한다. 화이트홀은 이론적으로

얻어진 가상의 구멍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

는 특성이 있다고한다. 그러나 아직화이

트홀과 관련되어 나타난 현상이 우주 공

간에서 관측된적은 없으며, 우리우주 안

에 정말로 존재하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사이트는설명하고있다.

태양계 이야기에서는‘수∙금∙지∙

화∙목∙토∙천∙해∙명’으로 알려진 태

양계 각 행성의 사진과 설명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또 각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

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특히‘메시에(Messier)’목록을확인할수

있다. 메시에란 18세기의 유명한 천문학

자의이름으로, 이 학자가혜성 탐색시 있

을 수 있는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밤하늘

에서혜성과유사한 상110개를모아만

든 목록이 바로 메시에 목록이다. 메시에

목록은 밤하늘의 성운, 성단, 은하들 중

소형망원경으로 관측할 만한 상의 부

분이 수록되어 있어 기본적인 별자리를

익힌 사람들은 반드시 이 메시에목록 정

복이 필수라고 홈지기가 설명하고 있다.

사이트에는 각성운, 성단, 은하의 메시에

목록과 사진이 게재돼 있다. 이외에 각별

자리의 아름다운 사진과 천문 용어에

한설명이수록돼있다. 

한편, 천체 관측을 처음 시작하는 새내

기를 위해 맨눈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십

계명이 올라있고, 자료실에는 월령 달력

과 목성 위치 배치 프로그램 등이 수록돼

천문과 함께하는 생활도 가능하게 꾸며졌

다.

하늘에서‘뚝뚝’떨어지는

‘별’이야기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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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이는 숭실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

후 한국전파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

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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